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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어촌연구원 임경묵 차장(044-864-6827) / 제공일: 2021.09.09(총 1매)

농어촌公, 통합물관리 농어민단체장 간담회 개최

◦국가 수자원 중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농업용수 현안 해결 위해 머리 맞대
◦참석자들, “급변하는 통합물관리 정책에 대응하여 공사의 주도적 노력” 주문

□ 한국농어촌공사(사장 김인식)는 9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(충청북도 

청주시) 회의실에서 농어민단체장을 초청해 통합물관리 주요 현안과 

농업용수 정책 및 사업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

하는 자리를 가졌다.

□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 등 농어민단체장 및 사무총장과 

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최강원 원장 등 18명이 참석해 농업용수 

관리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.

□ 이날 공사는 △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△금년 수립된 제1차 국가물관리

기본계획 내용 △기본계획 중 농업용수 반영 내용 △기본계획 내 농업

용수 관련 과제 및 이행계획 수립 방향 △국가물관리위원회 최근 동향 

△현재 수립 중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추진 현황 및 유역별 쟁점사항을 

설명했다.

□ 참석자들은 “물 이용자의 폭넓은 참여를 ｢물관리기본법｣에서 규정하고 

있음에도 국가물관리위원에 농업인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”며 “통합

물관리 체제에서도 현재와 같이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

있도록 공사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해줄 것”을 주문했다.

□ 김인식 사장은 “농어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복잡한 농업용수 

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”며 

“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어민과 함께 

고민하겠다”고 말했다.


